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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진 선적 정치망 어선이 동해
상에서 조업 중‘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를 혼획했다. 혼
획은 어획 대상종에 섞여서 다른
종이함께어획되는것을말한다.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7시30분께 거진항
남동방 0.5마일 해상에서 15톤
급정치망어선 C호가그물에죽
은 채로 걸려 있는 밍크고래 1마
리를혼획했다.

이날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약 4.5m, 둘레 2.4m, 무게 약
1톤이다. 해경 조사 결과 꼬리부
분이그물에쓸려외피가조금벗
겨진상태이지만, 창살류등을이
용해 고의로 포획한 흔적은 없는
것으로확인됐다.
거진 선적 정치망 어선 C호는

이날 새벽 3시경 거진항을 출항
해 인근 해상에서 정치망 양망작
업중그물에걸려죽어있는밍크

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해경에
신고했다.
이날 혼획된 밍크고래는 지역

위판장에서 가격이 제대로 나오
지 않아, 울산고래축제가 열리는
울산 방어진수협으로 옮겨 3천
600만원에위판됐다.
한편, 올해들어영동북부해상

에서 혼획된 고래는 총 22마리
이며, 밍크고래는 지난 1월에 이
어두번째다.        최광호 기자

고성군은 농약빈병과 폐비닐
등을 수거해 농경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원 재활용에도 기여
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장려
금을지원하고있다.
군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농

가별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뒤
분기별로 폐비닐 kg당 100원,
농약빈병류(재질무관) kg당 500
원씩의장려금을지원하고있다. 
또 고성지역 농협에서도 조합

원들을 대상으로 수거활동을 전
개하고있으며,  민간위탁수거사
업장에서도 농가에서 수집한 다
량의 영농폐기물을 수거해 한국
환경공단 홍천수거사업소로 보내
재활용되도록하고있다.
고성군 관계자는“농약빈병과

폐비닐을 농경지에 방치할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원이지만, 재활
용이 가능한 자원이기도 하다”며
“영농폐기물 수거로 쓰레기 없는

깨끗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는데
협조해달라”고말했다.

최광호기자

‘바다의로또’밍크고래혼획‘대박’
거진선적정치망어선C호…울산방어진수협에서3천600만원에위판

“고객에게사랑과신뢰받는선진우정기업에서새로운꿈을키워보세요”

간성우체국681-1110, 2220

간성우체국FC(보험설계사) 大모집

◇자 격 : 중졸이상(남·여)
◇주요업무 : 우체국보험모집(부업, 겸업가능)
◇구비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주민등록등본
◇보 장 : 수당및급여50만원~무한대
※보험모집에필요한고객사은품을지원합니다

영농폐기물수거장려금지원
고성군, 농경지환경오염예방·자원재활용

거진 선적 정치망 어선 C호가 지난 17일 새벽 정치망 양망작업 중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밍크고래 1마리를 혼획해 항구에 내려놓고 있다.

고성축협 하나로마트 거진점은 지난 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구제역 파
동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및 지역
주민들과경제적고통분담을함께하기위해지역
에서 생산된 한우령 한우 전 품목에 대해 고객사
은특별할인판매행사를실시하고있다. 

박승근 기자

고성축협한우특별할인판매


